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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

  

현대건설, GE와 포괄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
 

 전 세계 에너지․인프라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 창출 기대 

 현대자동차그룹과 GE 각 비즈니스 간의 협력 확대 일환   

 

현대자동차그룹의 주력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지난 24일(화) 인프라 및 첨단기술 부문에서 글로벌 

기업인 GE와 전 세계 에너지․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 

 

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존 

라이스(John G. Rice) GE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 

 

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현대건설의 뛰어난 시공 기술과 GE의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을 융합하여 

아시아, 유럽, 중동, 미주 등 기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, 발전, 병원 및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

공동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.  

 

발전 및 오일&가스 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이 수행하는 해외공사에 GE가 제작한 터빈, 컴프레셔, 

컨트롤 밸브 등의 기자재 납품 협력에 대한 협의가 있다. 

 

병원사업 분야는 지난 2013년 7월 현대건설과 GE헬스케어 간 체결한 MOU를 발전시켜 아시아, 

유럽 및 중동 시장을 겨냥한 파이롯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. 사업수행 시, 병원시공은 

현대건설이 담당하고 의료장비 및 병원 솔루션의 공급은 GE헬스케어가 지원할 계획이다. 

 

공동지분투자 분야는 현대건설과 GE공동으로 발전소, 수처리 시설 등의 투자 사업 개발을 추진할 

계획이다. 신규시장 동반진출 분야는 아시아,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 신규시장의 공동사업을 확대 

및 개발할 예정이다.  

 

GE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,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파워&워터, 오일&가스,항공, 

헬스케어, 운송 및 캐피탈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 특히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

고효율의 가스터빈을 비롯, 발전 주기기 공급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·외 에너지 산업의 

발전을 선도하고 있다.  

 

금번 양해각서 체결 효과로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

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. 현대건설의 우수한 신용도와 GE의 글로벌 신뢰도를 기본으로 각 국 

수출신용기관(ECA : Export Credit Agency) 등으로부터의 금융 주선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(PF : 

Project Financing) 등 관련 사업 기회 발굴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

 

현대건설과 GE 양사는 합동 실무 네트워크를 조직할 예정이며, 합의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 

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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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건설 관계자는 “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현대자동차그룹과 

GE간의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이어진 것이며, 이를 계기로 추후 양 그룹 계열사와의 사업이 더욱 

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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